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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만감류(晩柑類)는 탄제린(C. reticulata × C. maxima)과 오렌지(C. sinensis)를 교배해 만든 품종들을

묶은 그룹으로 영어권에서는 탄제린(tangerine)과 오렌지(orange)의 합성어 탕고르(Tangor)로 부르며, 한

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며, 최근 온난화 기후 변화로 남부지

방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전라북도도 이에 따라 신속득 작목으로 만감류 재배를 시작하였다.

한라봉을 제외한 레드향, 천혜향은 제주도의 고유 브랜드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전라북

도 만감류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공모에 의해 천혜향은 천년향, 레드향은 홍예향으로 정하여 사용

중이다.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소비자 패널은 남성이 3.33%, 여성이 96.67%이며, 연령대는

30대 13.33%, 40대 33.33%, 50대 40.0%, 60대 13.33%로 성비와 연령대가 구성되었다.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리커드 7점 척도 기준으로 요인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라봉은 과피

색깔, 껍질 벗김의 용이함, 외관, 식감은 우수하였고 당산의 조화, 과육 색깔, 향기는 조금 우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당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천년향에 대한 요인별 평가 결과, 외관, 과육 색깔, 과피 색깔, 식감, 향기는 우수하였으나, 당산의 조화,

당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껍질 벗김의 용이함은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홍예향에 대한 요인별 평가 결과, 당산의 조화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당도, 식감, 과피 새깔,

과육 색깔, 외관, 껍질 벗김의 용이함, 향기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라북도 만감류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품종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 만감류에 대한 적정 가격 수준 설문 결과 한라봉은 10,000원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12,000

원, 11,000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천년향은 10,000원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11,000원과 12,000원이 각각

23.33% 순으로 평가되었다. 홍예향은 12,000원이 37.93%로 가장 높았으며, 11,000원 20.69%, 10,000원 17.2

4%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라북도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패널 시장성 평가 결과, 홍예향 품종의 반응이 매우 우수하여 전라북도

만감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집중 마케팅이 필요하였으며, 한라봉은 기존 시장 판매제품과 동등한 품질로

평가되었나, 천년향은 기존 시장 판매제품보다 품질이 낮고 특히, 씨앗 발생이 많아 이에 대한 재배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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